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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미국 법률 상식

최근 들어 미국법원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케이스 가

운데 하나가 입양과 관련된 문제이다. 특히 한국인과 같

이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주로 편법 입양의 문제를 일으

키고 있는데, 이들은 단지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기 

위한 방편으로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자

녀를 입양을 시킨다.

친척들에게 입양시키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사례이며 

어린 자녀를 약간의 면식만 있는 타인 또는 외국인에게 

입양을 시키거나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. 이는 지

나친 조기 유학 열풍의 병폐이며 이를 비즈니스화시켜 

사업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어린 자녀

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우며, 이

러한 교육열은 결코 외국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

질리 만무하다. 

이러한 편법 입양이 늘어나자 실제 순수한 목적의 입

양도 어려워지고 있다. 미국법원에서는 편법 입양의 문

제가 대두되자 입양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. 

Child Service라는 곳을 통하여 입양하려는 부모의 집

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 등 단순히 서류상의 입양이 아

닌지 엄격히 가려내고 있으며, 입양되는 아이의 이민법

상의 체류신분 또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. 즉, 입양

되는 아이가 단순히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, 그 아

이의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입양을 거절하는 

경우도 있고, 정상적인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친자포기

각서와 친부모 가운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와 양

부모, 그리고 입양되는 아이가 판사 앞에서 신청을 하도

록 하고, 판사는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류 

및 실질심사를 마치고 6개월 후 최종 입양승인을 해주

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. 통상적으로 최종 입양 판

결이 난 후 2년이 지나면 아이는 시민권자 양부모를 통

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.

이러한 편법 입양은 자녀들의 조기 유학시 대부분 미

국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되고 있는데, 

자녀의 소중한 장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고려가 

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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